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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 ③[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 ③

미리 알려주고 투쟁해라?!미리 알려주고 투쟁해라?!
5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③ 쟁의행위 사전 통보! 찬반투표 엄격하게!

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

경총, 자유한국당, 민주당, 경사노위 한마음 한뜻

경총이 주문하고 자유한국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경사

노위 공익위원들이 수용하고 민주당은 승인하려고 한

다. 노조법 개악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다. 지금도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고,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수많은 제약을 걸어 처벌

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개악은 파업 한 번 하기 매

우 어렵게 통제하려고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고,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투쟁하라는 것이다.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투쟁해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악안을 보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때 파업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투표일로

부터 4주 이내에 파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하고 4주가 지나면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파업기

간을 사전에 공고하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미리 우리 계획을 다 알려주고 파업하라는 것인데, 파업의 효과를 대폭 떨

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까지 더하면 아주 가관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조활동 시에 

사전에 사용자에게 활동 목적, 시기, 장소, 인원 수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파업을 비롯한 모든 노조활동을 사용자가 

미리 다 알고 있게 된다. 결국 노조는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

총파업 확실하게 준비하자!

국회가 난장판이라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열리기만 하면 노조법 개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사천리

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부는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부

터 계속해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지회 조합원 

교육, 확대간부 간담회, 선전전, 교육자료 배포, 시리즈 기획 

대자보, 특별 선전물 발행 등 모든 투쟁의 초점을 총파업에 

맞추고 있다. 지회별로 주1회 선전전, 현장순회도 진행 중이

다. 국회가 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는 즉시,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반드

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자!


